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간은 성서 주간으로서 이날 교회

는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이 주는 은총에 맛들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요한 1,14)을 맛들이는 

것은 곧 하느님을 맛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돈이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이 되고, 자신만을 생

각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세상에 만연할 때 성경은 우리에

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

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일깨워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

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단순하게 책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

라 나에게 다가오시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인격적인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이

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25항)이라고 

말하며 모든 신자로 하여금 하느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랑

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해야 한다고 선포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느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자  

교구와 본당 및 수도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경 공부 모

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욱 깊은 관

심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은 온 누리에 퍼져나가 찬양

을 받으실 것입니다(2테살 3,1 참조). 그러니 많은 교우들이 그

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심으로써 ‘생명

의 말씀을 굳게 지니’(필리 2,16)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깨우

고 우리를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여러 유사종교에서 신자들을 현혹하기 위

해서 성경공부를 가장한 그릇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가 많으니 공인된 성경 공부(가톨릭 성서 모임, 가톨릭 청년 성서 모

임, 성서못자리, 성서 백주간, 여정 성서 모임, 베네딕도 성서 학교, 바오로 성서 

모임,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원)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접했을 경

우에는 반드시 본당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기획연구팀

“

“

“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

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

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이사 5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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